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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2010~2020): 체계적 문헌 고찰*

 차   성   이         박   신   영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2010년부터 10년간 국내에서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에 

대한 연구문헌을 분석하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

년간 복합 비애에 대해 연구한 188편의 논문을 검색하고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통해 최종 33편을 대상

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 문헌 중 2015년도 이후에 진행된 연구가 28편으로 대다수

였으며 대부분 양적 연구로 분류되었다. 또한, 사별 후 경과 기간을 고려한 연구는 19편, 사별 대상을 파악

한 연구는 28편, 사별 유형을 파악한 연구는 22편이었다. 측정 도구는 복합 비애 척도(ICG)와 지속성 비애 

장애 척도(PG-13)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부족했다. 또한, 복합 비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애착 유형, 침습적 반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있었으며, 복합 비애의 대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래 중심적 대처와 대처 유연성, 의미 재구성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외상성 상실

과 복합 비애에 대한 연구 결과와 복합 비애의 회복에 대한 심리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탐색한 연구

를 요약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 문헌의 한계점과 향후 복합 비애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복합 비애에 대해 진행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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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별(bereavement)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

람을 잃은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비애

(grief)는 죽음에 대해 보이는 감정과 행동 및 

인지반응의 총체를 의미한다(Han et al., 2016, 

Stroebe, et al., 2001).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

는 경험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요 스트레

스 사건 중 하나로, 상실감, 비탄, 슬픔, 우울

감 등 고인의 부재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어

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고 정

상적인 반응으로, 사별 후 경험하게 되는 정

서적 고통감과 비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완

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별을 경험한 사람 

중 일부는 강도 높은 비애 감정과 애도 반응

을 경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심리적 고통감이 유지된다. 

  사별을 경험한 사람 중 약 10%는 임상적으

로 치료가 필요한 비애 증상을 경험하고, 재

난이나 폭력적인 죽음을 경험한 경우 복합 비

애를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Holland & 

Neimeyer, 2011, Shear et al., 2011). 지속성 복합 

사별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 PGD)의 유병

률에 대한 최근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사별을 

경험한 성인 중 약 9.8%가 PGD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ndorff et al., 201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별을 경험한 사람에게 병리적

인 비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많은 연구자가 정상 비애와 임상적 초점이 

되는 비애를 구분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

과 이를 정의하는 다양한 용어가 존재하는데 

최근에는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 CG)와 

PGD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복합 비애는 일반적으로 사별 이후 최소 6

개월이 지난 후에도 슬픔이나 고통과 같은 애

도 반응을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이

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이 유지되

는 경우로 정의된다(Prigerson et al., 1995). 국

내 최초로 복합 비애 개념을 소개한 Chang 

(2009)은 복합 비애를 사별 후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애도 과

정을 벗어나는 심리적․신체적 부적응을 지속

적으로 초래하는 비애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자살, 재난 등 외상적 사별 경험 이후 

상실에 대한 반응과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을 강조하고자 비정상적 비애를 외상성 비애

(Traumatic Grief)라는 개념으로 분류하기도 한

다(Prigerson et al., 1999).

  비정상적 비애 반응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합의를 위해 2009년 사별 정신건강 전문가가 

PGD의 심리측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사별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

감과 기능 손상을 경험할 위험성이 높은 개

인을 식별하기 위한 진단 기준을 논의하였

다(Prigerson et al., 2009).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ition, DSM-5, APA, 2013)에 추

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으로 PGD가 포함되었

다. PGD는 친 한 사람과 사별한 후 12개월 

이상 다양한 비애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내

는 장애로, 죽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

과 그리움, 강렬한 슬픔과 잦은 울음, 고인과 

죽음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집착을 핵심 증상

으로 한다. 이외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현저한 어려움, 죽음을 믿지 않음, 죽은 

사람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 죽은 사람이나 

죽음과 관련한 자신에 대한 부적응적 평가, 

죽음을 상기시키는 요소의 과도한 회피, 죽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죽고자 하는 소망,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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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과 고립감, 정체성이 감소된 느낌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복합 비애는 슬픔, 울음, 불면, 자살 사고 

등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우울장애와 유사하며, 

친 한 사람과 사별했다는 외상적 특성을 가

진다는 점에서 PTSD와 유사하다. 하지만 복합 

비애는 고인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경험하

며 공허감과 상실감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우

울 장애와 구별될 수 있다(Han et al., 2016). 

또한, PTSD가 공포와 두려움을 주 증상으로 

하며 사건에 대한 기억을 촉발하는 자극과 상

황에 대한 회피 증상을 보이는 반면, 복합 비

애는 고인에 대한 몰두와 관련된 침습적인 심

상을 경험하고 사별에 대한 고통스러운 사고

와 감정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hear et al., 2011). 

  복합 비애와 PGD는 대체로 유사한 개념으

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복합 비애가 PGD

뿐만 아니라 사별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우울, 

불안, PTSD 증상을 모두 포괄한다는 주장도 

있다(Rando, 2013). PGD를 경험하는 사람의 

70%가 1개 이상의 복합 비애 반응을 보이고, 

46%는 2개 이상의 복합 비애 반응을 보인다

는 최근의 메타 분석 연구 역시 복합 비애와 

PGD가 개념적 및 심리측정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Komischke- Konnerup et al.,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PGD와 복합 비애

를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고, 사별 이

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비정상적인 비애 반

응을‘복합 비애’라고 명명하였다. 

  복합 비애의 기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Stroebe와 Schut(1999)의 

사별 대처에 대한 이중 과정 모델(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이다. 이 모델

에서는 사별 대처 과정을 상실중심 대처와 회

복중심 대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상실중심 

대처는 사별의 일차적 스트레스인 애착 대상 

상실에 대한 대처로, 슬픔에 대한 몰입, 고인

에 대한 기억과 관련한 침습 증상, 회복을 위

한 변화의 거부와 회피를 포함한다. 회복중심 

대처는 사별에 따른 사회적 반응, 일상에서의 

적응 등 사별의 이차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과정으로, 삶의 변화에 참여하고 새로운 정체

성과 역할을 획득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

해 노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이 두 가지 대처 과정을 거쳐 적응하

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복합 비

애 반응을 보인다.

  한편, 사별을 경험하면 애착 대상이 사망했

다는 현실과 애착 대상에 관한 내적 표상 사

이에서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사별

을 경험한 개인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느

끼며 급성 애도를 경험할 수 있다(Shear & 

Shair, 2005).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상실을 장

기 기억으로 통합하며 애착 대상의 내적 표

상이 변하면서 급성 애도 증상은 줄어든다. 

그러나 통합에 실패하여 부적응적인 인지가 

유발되면 복합 비애를 경험하게 된다(Han et 

al., 2016).

  Boelen 등(2006)의 복합 비애의 인지행동적 

개념화 모델(Cognitive-Behavioral Conceptualization 

of Complicated Grief)에서는 복합 비애의 발달

과 유지 과정에 다음 세 가지 인지 과정이 관

여한다고 설명한다. (1) 상실 경험을 자서전적 

지식 기반에 불충분하게 통합시키는 것, (2) 

비애 반응에 대한 오해석과 부정적 신념, (3) 

불안 및 우울 회피 대처 전략이 그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세 가지 인지 과정의 상호작

용과 더불어 지적 능력과 같은 개인의 취약성, 

죽음의 유형과 같은 사별 경험의 특성,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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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실과 같은 사별 경험의 결과가 서로 영

향을 미쳐 복합 비애를 유발하게 된다(Hwang, 

2011).

  국외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복합 비애와 

PGD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복

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

인에 대한 탐색과 치료적 접근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낮은 교육수준, 

여성, 고령, 우울증, 불안감, 신체적 건강 부족, 

부적응적인 애착 특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 

부족, 가족 갈등,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

한 어려움이 복합 비애의 위험요인으로 요약

되었다(Burke et al., 2010, Mason et al., 2020). 

또한, 복합 비애를 위한 치료적 개입으로 인

지 과정에 초점을 맞춘 복잡성 애도 치료

(Complicated Grief Therapy; CGT, Shear, 2015), 

외상성 비애를 위한 인지행동 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Complicated grief, Boelen, 

2006), 외상성 비애를 위한 단기 절충적 심리

치료(Brief Eclectic Psychotherapy for Traumatic 

Grief, BEP-TG, Smid et al., 2015)가 개발되었

다.

  국내에서는 약 2010년도 이후에 복합 비애

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세월호 사건 이

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정신의학, 

심리학 이외 노년학, 목회학, 간호학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애착, 인지 과정 등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살 사고, 음주 문제, 

우울, 불안, PTSD 등 정신의학적 어려움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

내에서 복합 비애와 관련하여 발표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사별 후 경과 기간이

나 사별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연구에서 복합 비애

를 지칭하는 용어 역시 연구 목적 및 연구자

의 의도에 따라 ‘복합 비애’, ‘지속 비애’, ‘복

잡성 비애’, ‘외상성 애도’ 등이 혼용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복합 비애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개관하고, 

현 시점에서의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연구의 성과 및 한계점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systematic review)을 통해 문헌의 선정과 질적 

평가 및 분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체계적 문

헌고찰은 사전에 정한 선정 기준에 적합한 모

든 근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 질문에 응

답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를 위해 문헌을 포

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검색하고 선정된 

문헌에 대한 비뚤림 평가 등 객관적이며 엄격

한 과정을 적용한다(Kim et al.,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복합 

비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구 대상, 연구 방

법, 주요 변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요약하고, 

복합 비애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인지 및 정서

적 요인과 복합 비애의 대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복합 비애의 치료적 접

근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복

합 비애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 비애에 대한 연구 필

요성을 체계적으로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복합 비애를 다룬 연구의 전반적인 

파악과 개관을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해 최소 두 명의 연구자로 연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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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논문> <국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

n=144

데이터베이스 검색

n=44

↓ ↓

중복 문헌 배제 (n=78)

n=66

중복 문헌 배제 (n=15)

n=29

↓ ↓

1차 선별: 학술지와 학위논문 중복, 

학술대회 발표 자료 (n=8)

n=58

1차 선별 (n=0)

n=29

↓ ↓

2차 선별: 연구 주제 및 연구 대상에 

맞지 않은 연구, 타분야 연구 등 (n=39)

n=19

2차 선별 (n=15)

n=14

     ↳
최종 연구 대상

N=33
↵

그림 1. 연구 선정 흐름도

구성해야 한다(Kim et al., 2011).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세 명의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였

다.

문헌 검색

  문헌 검색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학

술지 및 학위 논문 중 복합 비애를 주제로 연

구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내에 출판된 논

문의 검색 앤진은 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지인

용색인(www.kci.go.kr), 한국학술정보(kiss.kstudy. 

com),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누리

미디어(www.dbpia.com),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Scienceon.kisti.re.kr)가 이용되었다. 국외에서 출

판된 논문은 Pubmed, SCOPUS, Science Direct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국내 문헌의 검색 키워드로  ‘복합 비애’와 

함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복합 비애와 유

사한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는 ‘복잡성 비애’, 

‘지속 비애’, ‘복합 애도’를 선정하였다. 예비 

문헌 선정 과정에서 복합 비애만을 선별하기 

위해 트라우마성 상실, 외상 상실, 사별 등 유

사어는 키워드에서 제외하였다. 국외 문헌은 

‘Korea’, ‘Korean’, ‘complicated grief’, ‘prolonged 

grief’의 4개 키워드를 선정하여 논문 제목과 

초록을 검색하였고 ‘grief’와 동시에 ‘Korea’나 

‘Korean’이 포함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연구자 간 편향을 배제하기 위해 세 연구자

가 독립적으로 문헌을 검색하고 교차 검증하

였다. 문헌 검색 결과,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문헌은 총 144편(RISS 65편,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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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편, DBPIA 22편, KISS 7편, Scienceon 19편)이

었는데, 중복 문헌 78편을 제외하면 총 66편

이었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문

헌은 총 44편(Pubmed 25편, SCOPUS 16편, 

Science Direct 3편)이었으며, 중복된 15편을 제

외한 수는 총 29편이었다.

문헌 선정 기  

  문헌의 선별과 배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각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의 연구 특성과 연구 대

상, 내용, 출판년도와 저자 등의 기초 자료를 

포함한 항목을 근거표로 정리하여 수집된 자

료를 재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합 비애의 보

호 및 위험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 

주제를 고려하여 ‘한국인’, ‘성인’, ‘친 한 관

계에 대한 사별 경험’을 선별 기준으로 하여 

연구를 선택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 및 대상

에서 벗어난 경우, 학술 발표 자료 혹은 전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학술지와 학위 논문이 

중복된 경우를 1차 배제 기준으로 선정하였

다. 다음으로 복합 비애를 다루지 않은 경우, 

복합 비애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 DSM-5의 

지속성 복합 비애 장애의 진단기준을 참고하

여 연구 대상이 ‘친 한 관계’에서의 ‘죽음’

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예술 등 타 분야에서 

진행한 연구를 2차 배제 기준으로 선정하였

다.

  이에 따라 중복 문헌을 제외한 국내 연구 

66편과 국외 연구 29편에 대해 다음의 세 가

지 단계를 통해 문헌 선정 기준을 검토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

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논문의 전문을 확

인하고 문헌의 선택과 배제 기준을 검토하였

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 선택된 논문과 

배제된 논문을 재검토하며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국내 발간문헌의 경우 학술지와 

중복되는 학위 논문 8편을 1차로 배제하였다. 

2차로 펫 로스에 대한 연구 7편, 외국인, 아동 

등 연구 대상군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 4편, 

복합외상 및 외상 후 성장을 주로 다룬 연구 

4편, 목회 및 예술 등 타 분야 연구 4편, 복합 

비애가 아닌 애도와 사별 경험만을 다룬 연구 

16편, 복합 비애 전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1편, 이론 연구 1편, 학술대회 발표 자료 

2편 총 39편을 배제하고 19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국외 발간 연구의 

경우 복합 비애가 아닌 비탄감이나 사별 경험

만을 다룬 연구 9편, 복합 비애 전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 1편, 생존자의 비애에 대

한 연구 3편, 청소년 대상 연구 2편을 제외하

고 총 14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에 국내 

및 국외 논문 총 33편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문헌의 질  평가  분석

  체계적인 오류로 연구 결과나 추정이 참값

을 벗어나는 것을 ‘비뚤림’이라고 하며, 이는 

연구의 중재 효과를 과다 혹은 과소 추정하게 

한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이러한 비뚤림

이 발생할 위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판

적 평가 도구를 적용하여 문헌을 점검하고 평

가할 것을 추천한다(Kim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문헌의 비뚤림 위험

을 평가하기 위해 Mixed Methods Appraisal Tool 

(MMAT)를 활용하다. MMAT는 질적 연구

(Qualitative studies), 양적 무선 통제 연구

(Quantita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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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선 연구(Quantitative non-randomized studies), 

양적 기술 연구(Quantitative descriptive studies), 

혼합 연구(Mixed methods studies)와 같이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를 분류하고, 이를 종합적으

로 파악하여 상황별 요인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MMAT는 문헌의 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Heyvaert et al., 2013).

  MMAT를 통한 문헌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

다. 연구자는 모집된 문헌을 연구 방법에 따

라 질적 연구, 양적 무선 통제 연구, 양적 비

무선 통제 연구, 양적 기술 연구, 혼합 연구로 

분류한 뒤, 연구 방법론적 질을 다섯 가지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양적 기술 연구의 경우 (1) 표본 추출 전략

이 연구 질문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2) 표본이 대상 모집단을 대표하는가, (3) 측

정값이 적절한가, (4) 무응답 편향이 낮은가,　

(5) 연구 질문에 대한 통계 분석은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이 연구의 방법론적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Hong et al., 2018).

  질적 연구의 경우, (1) 질적 접근이 연구 질

문에 대답하기에 적합한가, (2) 질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 연구 질문을 해결하는데 적절한

가, (3) 조사 결과가 데이터 자료로부터 적절

하게 도출되었는가, (4) 결과에 대한 해석이 

데이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가, (5) 질적 자료

의 출처, 수집, 분석 및 해석 간에 일관성이 

있는가(Hong et al., 2018)에 대한 질문이 방법

론적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유사한 방식으

로, 양적 무선 통제 연구, 양적 비무선 통제 

연구, 혼합 연구에 대해서도 해당 연구 방법

론적 질을 평가하기 위한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하게 된다. 

  평가 과정에서 최소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

으로 각 질문에 대해 ‘그렇다(Yes)’, ‘아니다

(No)’, 혹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정보나 해답

을 논문이 보고하지 않는 경우 ‘식별 불가

(Can’t tell)’로 판단하며, 이후 동의과정을 거쳐 

선정된 문헌의 비뚤림 위험을 판단하고 문헌

의 질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33개의 문헌을 세 

연구자가 MMAT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구 방법의 질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

다. 연구 방법을 근거로 분류했을 때 질적 연

구가 1개, 양적 무선 통제 연구가 4개, 양적 

비무선 통제 연구가 2개, 양적 기술 연구가 

26개였다. 전체 연구 중 17개 연구는 연구 방

법의 질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개 연구 중 연구 대상 표본의 대표

성 확보가 부족한 연구가 2개, 측정값의 적절

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구가 1개, 무응답률이 

높거나 무응답 이유에 대한 기술이나 통계적 

처리가 미비한 연구가 5개였다. 이와 관련한 

MMAT 질적 평가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으

며, 선정된 문헌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각 범주 내에서 점수를 단순 합산하

여 제시하기보다는 각 기준의 점수에 대한 정

보를 함께 기술하였다.

  선택된 논문에 대한 자료 추출 기준을 탐색

하기 위해 예비 분석(pilot test)을 통해 연도별

로 논문을 추린 후 자료 추출 형식을 구성하

고, 최종적으로 연구 정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 변인, 연구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추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각 

연구의 연구 정보, 연구 방법, 주요 결과를 기

술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연구 특성표(표 2)

와 주요 주제 및 연구 결과 요약(표 3)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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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연구 유형

  국내 문헌의 경우, ‘복합 비애’로 명명한 연

구가 4편, ‘복합 애도’, ‘복잡성 애도’, ‘복잡성 

비애’, ‘복잡성 사별 비애’, ‘복잡성 애도’라고 

명명한 연구가 6편, ‘비애 수준’이라고 명명한 

연구가 1편, ‘지속 비애’라고 명명한 연구가 8

편이었다. 국외에서 발간한 논문은 모두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문헌의 출간년도 및 시

기를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 출판된 논문은 

5편(2011년 1편, 2012년 1편, 2014년 1편, 2015

년 2편)으로 전체의 15%였다. 2015년도 이후

에 출간된 논문은 전체의 85%를 차지하였다. 

2016년도에 출간된 논문은 3편, 2017년도는 7

편, 2018년도는 6편, 2019년도에는 5편, 2020년

도에는 6편, 그리고 2021년도(2월 기준)가 1편

이었다. 이처럼 2015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복합 비애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이 최근 5

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선정된 문헌의 학술지와 소속을 근거로 살

펴보면, 심리학 40%(13편), 정신의학 24% (8편)

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노년학 5편(15%), 

사회복지학 4편(12%), 간호학, 교육학, 목회 상

담학 각 1편순이었다. 연구 유형에 따라 살펴

보면 양적 연구는 총 32편으로 전체 97%를 

차지했고, 질적 연구는 1편이었다. 양적 연구 

중 양적 무선 통제 연구는 4편, 양적 비무선 

통제 연구는 2편, 양적 기술 연구는 26편이었

다. 또한, 조사 연구는 25편, 프로그램 효과 

연구가 4편, 타당화 연구가 2편순이었다. 

연구 상자 특성

  연구 대상자의 수를 살펴보면 최소 18명에

서 최대 1998명으로, 각 연구마다 대상자 수

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성별과 무관하게 모집하였는데, 

1편은 여성을 대상으로, 1편은 남성을 대상으

로 하였다. 전체 연구 중 8편은 노인을 대상

으로 연구하였다. 평균 연령을 포함한 연구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사별 기한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를 모집

한 연구는 15편이었다. 이 중 11편은 사별을 

경험한 지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을 연구 

대상자로 제한하여 모집하였다(표 2 참고). 이

외 11편은 사별 기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거나 제한을 두지 않았고, 6편은 세월호 사

건 후 특정 시점에 진행된 연구였다. 

  사별 후 경과 기간은 33편 중 58%(19편)에

서는 사별 후 경과 기간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42%(14편)은 기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

다. 사별 후 경과 기간을 고려한 연구 중 6편

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사별 후 특정 시점

에서 진행한 연구였다. 사별 기간을 제시한 19

편의 연구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구 대

상자는 사별 후 최소 평균 8.4개월, 최대 평균 

15.1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 유형  사별 경험의 특성

  사별 대상을 제시한 연구는 총 27편(82%)이

었다. 이 중 사별 대상이 가족인 경우가 18편

으로 7편이 배우자, 6편이 자녀였으며 배우자

와 자녀를 모두 포함한 경우는 4편이었다. 보

다 포괄적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등 

가족 및 지인을 사별 대상으로 포함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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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9편이었다.

  사별 유형을 제시한 연구는 22편(67%)이었

다. 이 중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연구는 8편, 

질병, 사고, 자살 등 사별 유형이 혼재되어 있

는 연구는 총 10편이었다. 그 외 암 질환을 

다룬 연구는 1편, 자살로 제한한 연구는 3편

이었다. 각 연구의 사별 유형은 표 2에 요약

하였다.

국내 복합 비애의 개념  특성

  Kim 등(2019)은 성인을 대상으로 사별 경험 

이후 PGD 증상의 패턴을 파악하고자 잠재 프

로파일 분석을 수행하고, PGD 증상에 따라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적응 집단’과 

증상이 심한 ‘고위험 집단’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고인의 죽음 특성과는 관계없이 적응 

집단과 고위험 집단 모두 외상성 스트레스가 

분리 디스트레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

상성 디스트레스 중에서도 원통함을 측정하는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인구사회학

적 변인 중에서는 종교가, 사별과 관련된 변

인 중에서는 고인과의 관계, 사별 원인, 사별 

이후 경과 기간 및 고인의 사망 연령이 적응 

집단과 고위험 집단의 분류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Jung 등(2014)은 복합 비애의 사회문화적 맥

락을 고려하고자 사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개념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복합 비애 양상은 ‘사별 특정적 적응 

영역-일반 적응 영역’과 ‘사별 충격 영역-사별  

대처 영역’의 2개 차원과, ‘우울’, ‘사별 후 망

연자실’, ‘대인관계　회피’, ‘사별 후 변화’, ‘사

별 감정 및 고인회상’, ‘고인 긍정화 및 지속

유대’의 6개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복합 

비애 증상 양상이 시간 경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여러 기능 영역에서 사별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

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직접 

사별 경험에 대한 대표성을 평정하게 했을 때 

‘고인 긍정화 및 지속 유대’ 군집이 가장 대표

성이 높은 반면 ‘대인관계 회피’ 군집은 대표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비애에 한 측정 도구

  복합 비애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는 대

부분의 연구에서 1개의 척도가 사용되었, 2개

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1편이었다. 특히 약 

66%의 연구가 ICG(ICG-K, ICG-r 포함)를 사용

하여 복합 비애를 측정했고 약 24%는 PG-13

을 사용하였다(표 2). 

  복합 비애 척도(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ICG)는 Prigerson 등(1995)이 개발한 척도다. 

ICG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 느끼는 감

정의 정도를 5점 Likert 척도에 평정하도록 구

성된 총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Kim과 

Song(2020)이 국내에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

였고,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58이었다.

  ICG를 사용한 연구는 20편으로, 2020년 ICG

에 대한 국내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번안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그 중 

Nam(2015b)이 번안한 척도를 ICG 혹은 ICG-K

라고 명명하고 사용한 연구는 5편이었고, 

Jung(2015), Kim(2016), Han 등(2016)이 번안한 

버전을 사용했다고 기술한 연구는 각 1편씩이

었다. 이외 2편의 연구는 연구자가 척도를 스

스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고 밝혔고, 척도 번

안에 대한 기술이 없는 연구는 10편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 문헌 중 ICG-r (Invent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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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cated Grief-revised, ICG-r)을 사용한 논문

은 총 2편이었다. ICG-r은 Prigerson 등이 1995

년에 개발한 ICG 척도를 Prigerson과 Jacobs 

(2001)이 개정한 것으로 국내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9로 보고되었다(Cho, 2012). 

ICG-r은 사별과 관련한 분리 고통과 외상적 

고통의 2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0

문항의 5점 Likert 척도에 평정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ICG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척도가 지속성 

비애 장애 척도(Prolonged Grief Disorder-13, 

PG-13)이다. 이는 DSM-5에 제안된 PGD 진단 

기준에 준하여 개발한 척도이다(Prigerson et al., 

2009).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

리 디스트레스와 인지, 정서, 행동 증상을 묻

는 11문항에 대해서 5점 Likert 척도 상에 평

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간 조건을 묻는 문항

과 사회기능의 손상을 묻는 문항은 ‘예’, ‘아

니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PG-13은 Kang

과 Lee(2017)가 국내에서 타당화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 대상 문헌 중 PG-13을 사용한 

연구는 총 8편이었는데 그중 1편은 연구자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7편은 Kang과 

Lee(2017)가 번안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Jung(2015)이 예비연구를 통해 개발한 ‘한국

형 복합 비애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1편이었

다. 이 척도는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5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게 되어 있

다. 문항은 ‘거의 하루 종일 고인이 생각나서 

괴롭다’,‘고인의 죽음에 내 탓을 하게 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역기능성과 분리 스트

레스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임상 면담을 통해 복합 비애를 측정한 연구

는 총 2편이었다. 1편은 복합 비애를 위한 구

조화된 임상 면담(Brief Dimensional Complicated 

Grief Assessment, BDCGA)을 사용하였고, 다

른 1편은 복합 비애를 위한 임상적 면담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CG, SCI-CG)을 

사용하였다. 이 중 BDCGA는 Shear 등(2011)이 

복합 비애를 측정하기 위해 제안한 면담 평가

로 총 5개 질문에 대해 0점(전혀 아님)부터 2

점(많이) 사이에 평정하며, 총점이 4점 이상이

면 복합 비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본다.

복합 비애에 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 중 복합 비애 수준

과 관련된 인지 및 정서적 변인의 영향을 살

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표 2, 3). 먼저 불안 

애착과 복합 혹은 PGD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2편의 연구에서는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 

모두 복합 비애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불안 애착과 PGD의 관계를 애도 회피가 매개

하였다(Lim et al., 2020). 불안 애착은 대처 전

략의 효과와 관련 없이 비애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uh et al., 2020). 

  복합 비애와 인지적 과정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는 반추의 유형에 따라 복합 비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

였다. 즉, 외상 사건과 관련한 부정적 사고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과정과 관련한 침습적 

반추는 복합 비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Shin 

et al., 2019). 반면, 성장적 반추나 의도적 반추

는 복합 비애 증상을 낮추거나 외상 후 성장

과 관련이 있었다(Huh, et al., 2020, Lee, 2020). 

즉 성장적 반추는 복합 비애와 외상 후 성장

의 관계를 매개하였고(Lee, 2020), 사건 관련 

침습적 반추는 회피애착과 복합 비애 관계를 

매개하였다(Huh et al., 2020). 예기치 못한 사

별을 경험한 집단에서만 침습적 반추와 의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332 -

주저자, 

출판년도
주요 주제 주요 연구 결과

Hwang, 2011
심리적 부적응, 

부정적 인지

지속된 비애 증상 수준과 부정적 인지, 심리적 부적응 간에 상관이 높고, 지속된 비애 

증상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가 부분 매개하였음. 

Cho, 2012
외상적 사건, 

애도 증상

사건의 폭력성이 의미 만들기와 사건 중심성을 통해 애도 증상에 영향을 미쳤고, 부

적응적 사고통제 전략이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미침. 

Jung et al., 

2014
비애, 개념도

사별 후 비애 경험의 심층적 내적 구조는 사별 특정적 적응 영역-일반 적응영역과 사

별 충격 영역-사별 대처 영역으로 구성됨. 

Nam, 2015a 심리교육
사별자 및 사별자의 지지자를 대상으로 복합 비애에 관한 심리교육을 시행한 결과, 

복합 비애와 우울 증상이 감소함. 

Nam, 2015b 죽음 불안, 자살 사별
남성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죽음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로 인한 사별의 경험

이 있을수록 복잡성 비애 수준이 높음. 

Nam, 2016a 자살사별, 경험 회피 자살로 인한 사별과 복합 비애와의 관계를 경험 회피가 매개함.

Nam, 2016b
CGT, 사회적 

지지자(Supportive person)

CGT를 실시한 집단이 지지적 상담을 실시한 집단보다 복합 비애와 우울 증상이 개선

됨. 특히 사회적 지지자가 CGT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치료에 매우 중요함.

Byeon et al., 

2016

내재적 종교성향, 

의미 재구성
내재적 종교성향은 의미 재구성을 매개로 복합 비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

Han et al., 

2017

세월호, 

정신건강 개입

사별 전에 정신 건강 개입 경험이 없는 유가족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 개입을 받은 경

우 복합 비애가 감소함. 

Huh et al., 

2017
세월호, 복합애도

참여자의 94%가 복합애도 증상, 절반이 심각한 우울증, 70.2%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PTSD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Nam, 2017
심리교육, 자기 돌봄, 

효능감, 개인의 성장감

단기 회복 중심 개입 프로그램(사별에 대한 심리교육 및 자기 돌봄)이 복합 비애 수준

을 감소시킴. 개입방법과 복합 비애 사이의 관계를 자기효능감과 개인의 성장감(sense 

of personal growth)이 매개함. 

Jang et al., 

2017

세월호, 

베타파(betapower)

유가족은 통제 집단보다 정면 베타파가 더 높았으며, 정면 베타파와 불면 증상 간 유

의한 역상관이 나타남.

Kang & Lee, 

2017

PG-13

한국판 타당화 

PG-13은 2개 하위 요인(트라우마성 디스트레스, 분리 디스트레스)으로 구성되었고, 우

울, 불안, PTSD와 상관이 있었음. 

Jung, 2017
사회적 반응, 

의미 재구성

성별, 연령, 사별 기간을 통제한 후에도 부정적 사회적 반응과 복합 애도의 관계에서 

의미 재구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함.

Huh et al., 

2017

세월호, 

애착 유형, 대처 전략

문제중심 대처는 회피애착과 수치심/죄책감의 관계를 조절함. 불안 애착과 비애 반응

에서 대처 전략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 

Nam, 2018 가족기반 치료
가족기반 복합 비애 심리치료가 개인 기반 복합 비애 심리치료보다 복합 비애 증상 

감소와 직업 및 사회적 기능 증진에 효과적이었음.

Yun et  al., 

2018
세월호, 울분감

사별 18개월 후보다 30개월 후에 울분감이 증가한 경우에 불안, PTSD 증상, 복합 비

애가 증가했으며, 울분감이 감소한 경우, 우울, 불안, PTSD 증상, 복합 비애가 감소하

였음. 

Kim. & Kown, 

2018

암환자, 사별 대처, 

사별준비

말기치료의 질은 사별 준비를 매개로 하여 복합적 슬픔, 사별대처, 임종의 질에 간접 

효과를 미쳤음. 사별준비는 사별에 대한 대처를 매개로 하여, 복합적 슬픔에 간접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주요 주제  주요 연구 결과 요약 (N=33)



차성이․박신 ․ 명호 /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에 한 국내 연구동향(2010~2020): 체계  문헌 고찰

- 333 -

주저자, 

출판년도
주요 주제 주요 연구 결과

Shin & Lee, 

2018

문제성 음주, 

정서조절곤란

지속 비애와 문제성 음주의 하위변인인 의존음주, 음주량과 빈도, 음주 관련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사별 유형에 따라 매개모형의 차이

가 있었음. 

Lee et al., 

2018

지각된 사회적 지지,

외상 후 부정적 인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속 비애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정서조절곤란이 조절하였음.

Lee. J. H. et 

al., 2018

비애, 사회적 지지, 

자살 사고 

비애수준은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호의존적 사회적 지

지는 자살생각과 관계가 있었고, 비애 수준과 자살 생각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 사회

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했음.

Han et al., 

2019

세월호, 사별, 

외상성 상실 

사별 18개월 후와 30개월 후를 비교했을 때 유가족이 경험하는 우울감은 감소하였고, 

PTSD의 심각도는 시간에 걸쳐 복합 비애에 영향을 줌.

Kim & Lyu, 

2019

배우자 사별, 

죽음불안

배우자 사별 경험이 부재한 집단에 비해 정상 비애 집단의 죽음불안 수준이 낮고, 복

잡성 비애 집단은 죽음불안 수준이 높음.

Kim & You, 

2019

대처 유연성, 

미래 중심적 대처, 

외상 중심적 대처 

미래 중심적 대처와 대처 유연성이 높을수록 복잡성 사별 비애 수준이 낮음. 단, 

사별 경과 기간에 따라, 외상 중심적 대처와 복잡성 사별 비애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남. 

Kim et al., 

2019

사별, 

잠재 프로파일 분석

사별 경험 성인의 지속 비애 증상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적응집단과 고위

험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두 집단 모두 외상성 디스트레스가 분리 스트레스보다 높게 

나타남. 

Shin et al., 

2019

사별 예측,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속 비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속 비애의 관계를 외상 후 부정적 인지가 매개하였고, 외상 

후 부정적 인지와 침습적 반추의 이중매개효과가 발견됨. 단, 사별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만 변인간 관계가 유의함. 

Choi & Cho, 

2020

세월호, 복합 비애, 

지각된 정의

참여자는 재난 후 낮은 수준으로 지각된 정의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PTSD 증상과 

복합 비애 증상을 보임. 

Huh et al., 

2020

세월호, 애착 유형, 

대처 전략

문제중심 대처는 회피애착과 수치심/죄책감과의 관계를 조절함. 반면, 불안애착과 비

애 반응의 관계를 대처 전략이 조절하지 못함. 

Kim & Song, 

2020
K-ICG, 타당화

K-ICG 요인 분석 결과, 단일요인임을 확인하였고,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였음. 외적 타

당도 검증 결과, CES-D와 정적 상관이 나타남.

Nam et al., 

2020

음주 문제 모니터링, 

사별 남성 노인

음주 문제 모니터링 및 CGT(Complicated grief treatment)에 기반을 둔 단기 개입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음주 관련 문제 및 복잡성 비

애 수준이 감소함.

Lee, 2020

자살 유가족,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 

성장적 반추 

복합 비애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과 성장적 반추 각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함. 복합 비애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은 성장적 반추에 선행하

는 이중매개함. 

Lim et al., 

2020

애도회피, 불안애착, 

회피 애착 

불안애착은 애도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애도회피는 지속 비애에 유의한 영향을 

줌. 애도회피는 불안애착과 지속 비애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였고,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했음.

Kim, 2021

사회적 지지, 

탈중심화, 

의미 재구성

사회적 지지와 지속 비애 간 관계에서 의미 재구성의 역할은 사별 예측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반면, 사별 예측 여부와 관련 없이 탈중심화와 지속 비애 간 관계를 

의미 재구성이 완전매개함. 

표 3. 주요 주제  주요 연구 결과 요약 (N=3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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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추가 복합 비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여(Shin et al., 2019), 반추와 복합 비애의 관계

에서 사별 예측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

는 연구도 있었다. 

  세 번째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복합 비

애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사별 경험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부정적 인지를 통해 복합 비

애에 영향을 주었고(Lee et al., 2018, Shin et al., 

2019), 탈중심화와 의미 재구성을 통해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쳤다(Kim, 2021). 특히, 자기 

비난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간접 효과

를 정서 조절 곤란이 조절하여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있었다(Lee et al., 

2018). 반추와 마찬가지로 사별의 예측 여부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복합 비애의 관계에 유

의한 영향을 주었다(Shin et al., 2019). 이와 유

사하게 Kim(2021)의 연구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별을 경험한 집단에서만 사회적 지지가 복

합 비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외상성 상실과 복합 비애

  사별 유형 중 외상성 상실과 복합 비애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총 13편이었다(표 2, 3). 

이 중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연구는 9편, 자

살과 관련한 연구는 4편이었다. 

  먼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사건 유가족은 

대부분 사건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과 복합 비애 및 PTSD 

증상을 경험하였고(Huh et al., 2017), 30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복합 비애 및 PTSD 증상이 유

지되었다(Yun et al., 2018, Han et al., 2019). 세

월호 사건 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유가

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유가족의 

90.1%가 복합 비애 증상이 지속되었고 절반 

이상이 PTSD 증상을 경험하였다. 즉, 외상성 

상실의 경우에는 복합 비애와 PTSD 증상이 

장기간 유지되었다(Choi & Cho, 2020). 

  특히 PTSD 증상의 심각도는 지속적으로 복

합 비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적으로, PTSD 증상 및 비애감은 시간이 지

나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세월호 사건 

후 18개월, 길게는 30개월 이후의 시점에도 

대부분의 유가족이 PTSD 증상과 높은 수준의 

복합 비애 증상을 경험하였다(Huh et al., 2017, 

Yun et al., 2018, Han et al., 2019). 

  이 외에 세월호 유가족의 복합 비애 증상과 

관련이 높은 변인은 울분감(reactive embitterment)

과 정의감 지각이었다. 세월호 사건 18개월 

이후에도 65.5%의 유가족이 유의한 수준의 울

분감을 경험하고 있었고(Huh et al., 2017), 30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오히려 울분감이 

증가하였다(Yun et al., 2018). 특히 울분감의 

변화는 복합 비애를 비롯한 다른 심리적 증상

과 관련이 있었다. 정의감에 있어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의감을 낮게 지각할 때 세

월호 유가족의 복합 비애 및 PTSD 증상이 높

았다(Choi & Cho, 2020).

  자살 사별 경험은 복합 비애와 관계가 있었

다(Nam, 2016a), 노인의 경우 배우자를 자살로 

사별한 경험이 외상적 고통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Nam, 2015b). 그리고 자살 사별 경험과 

복합 비애 간의 관계를 경험적 회피가 매개하

였다(Nam, 2016a),

  한편 자살 사별 경험과 복합 비애의 관계에

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한 연

구도 있었다. 종교성향이 보호요인의 하나로,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복합 비애 수준



차성이․박신 ․ 명호 /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에 한 국내 연구동향(2010~2020): 체계  문헌 고찰

- 335 -

이 낮았고, 내재적 종교성향과 복합 비애 간 

관계에서 의미 재구성이 매개 역할을 하였다

(Byeon & Lee, 2016). 또한, 자살 유가족의 복합 

비애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회복 탄

력성과 성장적 반추가 매개 역할을 했다(Lee, 

2020). 즉, 재난, 자살과 같은 외상성 상실의 

경우 복합 비애가 장기간 유지되기 쉬우며, 

울분감과 정의감의 지각, 내재적 종교성향, 회

복 탄력성, 성장적 반추와 같은 변인이 회복

과 관련될 수 있겠다.

사별 경험 처 과정과 복합 비애 

  사별 경험에 대한 대처 과정과 복합 비애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총 6편이었다(표 3). 사별 

경험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미래 중심적 대처

와 대처 유연성, 의미 재구성의 중요성을 탐

색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

별 경과 기간이나 사별 원인과 상관없이 미래 

중심적 대처와 대처 유연성이 높을수록 복합 

비애 수준이 낮았다(Kim & You, 2019). 의미 

재구성의 경우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복합 

비애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Jung, 2017), 사

회적 지지가 복합 비애에 미치는 영향(Kim, 

2021)과 내재적 종교성향이 복합 비애에 미치

는 영향을 매개하였다(Byeon & Lee, 2016). 특

히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하는 과정과 관

련한 ‘의미 만들기’는 폭력적인 사망으로 인한 

사별의 경우에도 애도 증상을 완화하는 긍정

적인 효과가 있었다(Cho, 2012).

  암환자의 경우에도 사별 준비와 사별 대처

가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Kim & Kwon, 2018). 따라서 사별 전 충분한 

준비 과정과 적절한 대처 전략을 탐색하는 것

이 사별 이후 심리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복합 비애에 한 치료  근

  복합 비애에 대한 치료 개입에 대한 국내 

연구는 33편의 연구 중 5편에 불과했다. 각 

연구는 복합 비애에 대한 심리교육(Nam, 

2015a), 복합 비애 치료(Nam, 2016b), 단기 회

복 중심 개입 프로그램(Nam, 2017), 가족 기반 

복합 비애 치료적 개입(Nam, 2018), 음주 문제 

모니터링 프로그램(Nam et al., 2020)이 복합 

비애 증상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Nam(2015a)은 사별을 경험한 성

인과 지지자를 대상으로 복합 비애에 대한 심

리교육을 1, 2단계로 나누어 총 4회 진행하였

다. 1단계에서는 사별자 전체를 대상으로 복

합 비애에 대한 심리교육을 진행하였고 2단계

에서는 사별 경험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 도

움이 되는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한 지지자와의 관계에 대한 면담 등으로 이

루어졌다. 그 결과, 복합 비애와 우울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두 번째로, 사별을 경험한 노인을 대상으로 

복합 비애 치료(CGT)와 지지적 상담을 진행한 

집단이 지지적 상담만 진행한 집단보다 복합 

비애와 우울 증상이 개선되었다(Nam, 2016b). 

  세 번째로,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을 대상으

로 사별 경험에 대한 심리교육과 자기 돌봄에 

초점을 맞춘 단기 회복 중심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연구 결과, 치

료 프로그램이 복합 비애 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2017).

  네 번째로, 치료 유형에 따라 효과를 비교

한 연구도 있었다. Nam(2018)은 배우자를 사별

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 기반 복합 비애 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336 -

료(Family based CGT)와 개인 기반 복합 비애 

치료(Individual based CGT)의 효과를 비교하였

다. 그 결과, 가족 기반 복합 비애 치료에 참

여한 집단이 복합 비애의 감소와 사회적 손상

의 회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음주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음

주 문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8주 간 실시하

고 음주 문제와 복합 비애 완화에 대한 효과

성을 검증한 연구가 있었다(Nam et al., 2020).

논  의

  복합 비애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본격화되었고, 2013년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SM-5)에 추가 연구가 필요

한 진단 상태에 PGD 진단 기준이 추가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국내에서는 2010년도에 이

르러 복합 비애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고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 관심이 크게 증가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

지 국내에서 수행된 복합 비애에 대한 연구 

33편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분석하

여 복합 비애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문헌 탐색 결과, 2015년 이전에 

비해 2015년도 이후 연구가 약 5배 이상 늘어

났다. 이는 최근 5년 사이에 복합 비애에 대

한 연구자의 관심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 

  복합 비애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았

을 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시사되었다. 첫 

번째로, 용어 사용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Grief’를 ‘애도’와 ‘비애’로 번

역하여 사용하였고, ‘Complicated’를 ‘복잡성’, 

‘복합’ 등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Grief’를 ‘비애’로, ‘Complicated’

를 ‘복합’으로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나, 향후 ‘복합 비애’라는 용어로 통칭하는 것

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

합 비애와 PGD 역시 연구자에 따라 용어 사

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측정 도구에 따라 다

르게 명명하기도 하였다. 복합 비애는 일반적

으로 사별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별로 인

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태(Prigerson 

et al., 1995)를 의미한다. 반면, PGD는 DSM-5 

진단 기준을 고려했을 때 사별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죽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

인 갈망과 그리움, 강렬한 슬픔과 잦은 울음, 

죽은 자에 대한 집착, 죽음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집착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이에 복합 비애 혹은 PGD로 개

념화할 때 측정 도구뿐 아니라 사별 후 경과 

기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로, 사별 후 경과 기간이나 사별의 

특성과 유형, 사별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복합 비애를 다룬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

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사별 후 경과 기간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전체의 약 56%에 불과했

다. 또한, 사별 유형 중 자살 등 외상적 사별

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Kim 등(2021)은 국내 사별 경험자의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인의 사망 시점이 최

근일수록, 고인과 교류 수준이 많을수록, 고인

에 대한 주관적 친 감이 높을수록 복합 비애

의 위험이 컸다. 자살로 인한 사별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복합 비애의 위험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는 복합 비애의 메커니즘

을 살펴볼 때 사별 후 경과 기간, 사별 대상, 

사별 유형 등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추후 진행할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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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연구 대상자의 사별 관련 특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

별 관련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별 경험이 

복합 비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도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복합 비애에 대한 측정 도구 사

용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국내에서 복합 

비애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측정도구는 대부

분 복합 비애 척도(ICG) 혹은 지속성 비애 장

애 척도(PG-13)다. 그런대 많은 연구에서 이 

척도를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번안하여 사용하

거나 타당화 이전의 번안된 버전을 사용했다

는 제한점이 있었다. 국내에서 상기 척도가 

타당화된 것은 PG-13이 2007년(Kang & Lee, 

2017), ICG가 2020년(Kim & Song, 2020)이었고, 

두 연구 모두 그 대상이 일반 성인군이었다. 

ICG의 경우,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

으나 2016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0.87이었다(Han et al., 2016). 이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였을 때, 향후 복합 비애 및 지속

성 비애를 측정할 때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진 

척도의 활용을 통해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 번째로, 사별 경험과 복합 비애 과정에

서 정서 요인보다 인지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였다. 이에 향후 정서적 무감동

(emotional numbness), 울분감과 같은 강렬한 정

서적 고통감 등 복합 비애와 관련한 정서 요

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

하겠다.

  다섯 번째로, 연구방법론상, 본 연구의 대상 

논문 중 양적 연구가 90%였으며 주로 복합 

비애와 관련한 변인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

는 탐색 연구였다. 이를 고려했을 때, 향후 복

합 비애의 경과와 복합 비애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탐색하기 위

해서 종단 연구, 질적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러

한 국내 연구의 한계점은 아직 국내에서 복합 

비애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라는 점, 복합 비애에 개념에 대한 합의

된 논의가 부족했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와 그 의미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제시된 불안 및 회피 애착과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의 지각 수

준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겠다.

  복합 비애와 불안 및 회피 애착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복합 비애는 애착 대상과의 

상실에 따른 심리 및 정서 반응을 수반한다. 

많은 선행연구는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과 같

은 불안정 애착이 복합 비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Fraley 

& Bonanno, 2004; Stroebe et al., 2010). 최근 

fMRI 연구에서는 PGD가 기분 장애나 불안 장

애의 범주에 속하기보다는 보상 체계의 손상

과 관련된 애착관련 장애일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다(Prigerson et al., 2021). 이러한 점에서 

향후 사별로 인한 사회적 보상 및 애정 대상

의 상실과 관련한 보다 다차원적인 애착 및 

친 감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과정 중에

서는 반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다수였다. 

침습적 반추는 복합 비애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으나, 성장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는 복합 

비애 증상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

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사별 경험 이후 

반추 과정이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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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비애 관계를 매개한다고 밝힌 외국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Milman et al., 2019).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예상치 못한 사별을 

경험한 경우에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 폭력, 자살 등 외상성 사

별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확보와 개입이 치료

에 중요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실제 사별자

의 사회적 지지자가 사별자와 함께 CGT에 참

여했을 때 효과가 더욱 좋았다(Nam, 2016b). 

따라서 사별자의 증상을 이해하고 회복 과정

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이자 사회적 연결 자

원으로서 사회적 지지자를 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로, 미래 중심적 대처와 대처 유연

성, 성장적 및 의도적 반추와 의미 재구성, 사

회적 지지가 복합 비애의 보호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가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별의 

예측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복합 비애에 대한 치료과정에

서 사별 경험에 대한 의미 탐색 과정과 의미 

재구성 및 재평가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

하여 사별 경험의 특성을 탐색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성인의 경우 복

합 비애 경험이 인지, 행동, 정서 차원 및 다

양한 삶의 영역에서 발현되며, 이 와중에 대

인관계에서의 회피 경험과 더불어 고인에 대

한 긍정화가 나타났다(Jung et al., 2014). 또한 

PGD 증상 패턴을 보면 분리 디스트레스보다 

외상성 디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며, 외상성 디

스트레스 중에서도 원통함의 수준이 높았다. 

이를 통해 추측해보았을 때, 한국 사회에서 

사별의 경험은 고인과의 분리에 의한 고통감 

보다는 그 자체로도 사별자에게 외상적인 측

면이 강할 수 있으며, 사별자는 원통하고 비

탄스러운 마음을 주로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와 동시에 사별 경험 후 가까운 사람과

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대인관계 

내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는 집단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맥락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Jung et al., 2014).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 외상성 상실로 분

류되는 세월호 사건과 자살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재난 이후 길게는 3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유가족 대부분이 복합 비애

와 PTSD 증상과 더불어 우울감이나 울분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별의 경우

에도 복합 비애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고나 재난 및 재해, 자살, 폭

력 등과 같은 외상성 상실의 경우, 비외상적

인 상실을 경험한 것에 비해 복합 애도 증상, 

PTSD 증상 및 우울증 등이 높은 수준으로 장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상성 

상실의 경우는 복합 비애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

구에서 외상성 상실을 다룬 문헌 중 상당수가 

세월호 사건과 자살 사별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상실의 유

형을 보다 다양하게 세분화하거나 상실 유형

에 따라 복합 비애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는 연구 등을 통해 외상성 상실과 복합 

비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해야겠다.

  다섯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복합 비애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방안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

았다. 다만, 치료 효과를 탐색한 연구가 33편

의 논문 중 5편에 불과했으며 모두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복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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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에 대한 치료 개입에 복합 비애에 대한 심

리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나 음주 문제 등 사별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적응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복합 비애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복합 비애 치료(CGT, Shear, 

2015), 외상성 비애를 위한 단기 절충적 심리

치료(BEP-TG), 복합 비애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Cognitive-behavior therapy for complicated grief) 

등 복합 비애에 대한 치료 프로토콜이 개발되

어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용이나 치료적 개입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하다. 본 연구에서 사별 유형이 혼재되어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Song과 Kang(2017)은 상실을 경

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상중심 인지행동 

치료(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F-CBT)를 기초로 애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합 애도 증상, 내재화 및 외현화 

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에 미치는 효과성

을 검증한 바 있다. 이에 향후 복합 비애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과 복

합 비애에 대한 근거 기반 치료적 접근과 효

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겠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약 10년 간 국내에서 

수행된 복합 비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체계적

으로 검토함으로써 복합 비애에 대한 국내 연

구동향에 대해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복합 비애에 대한 관심은 2015

년 이후에 증가하였으나 관심에 비해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동향을 요약하면, 국내 복합 비애 연구는 

사별의 유형과 대상을 세분화하지 않은 연구

가 다수였고, 복합 비애와 인지 및 정서 요인 

그리고 관계 요인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상

성 사별의 경우,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연구가 

다수인 반면, 자살이나 범죄 등 다양한 외상

성 사별에 대한 복합 비애 연구는 적었으며, 

복합 비애에 대한 치료 효과를 검증한 연구도 

부족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복합 비애의 유병

률 및 복합 비애의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에 반해 국외에서는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며(Chen, 2022, Mason et al., 2020, Nielsen 

et al., 2017, Sekowski & Prigerson, 2022), 최근에

는 COVID-19를 비롯하여 질병, 자살 등 특정 

유형의 사별과 사별 대상을 구분하여 복합 비

애를 살펴보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Diolaiuti 

et al., 2021, Gang et al., 2022, Glickman, 2021). 

또한 CGT 등 효과성이 검증된 복합 비애 치

료 이외에도 인터넷 기반 인지 행동 치료, 사

별 지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료 개입의 효

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다(Mauro et al., 2022, Tur et al., 2022, 

Weber et al., 2022). 

  본 연구는 복합 비애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복합 비애

에 대한 연구 방향과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

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연구 질을 평가하여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33편에 불과하였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복합 비애

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증가하고 국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복합 비애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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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about Complicated Grief in

South Korea from 2010 t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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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literature on Complicated Grief(CG) in South Korea for 10 years from 

2010 and summarized the significant results. 33 papers out of 188 studies were selected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the majority of the studies conducted after 2015, and most were 

classified as quantitative studies. When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19 studies considered 

the elapsed period after bereavement, 28 studies identified the subject of bereavement.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ICG) and Prolonged Grief Disorder-13(PG-13) were most popular measures for CG but 

the use of validated measurement were limited. Factors related to CG were included attachment type, 

intrusive rumina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Protected factors affecting the coping process of 

bereavement were future-oriented coping style, coping flexibility, and meaning-making process. Additionally, 

we summarise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raumatic loss and the studies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sychological intervention program on the recovery of CG. Lastly, we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e 

literatures and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systematically examine studies conducted on CG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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